
장수영 연구교수, 세종과학펠로우십 선정
-  유기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 향상 연구 수행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장수영 연구교수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장수영 연구교수가 과학

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2년도 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

에 선정됐다고 밝혔다.  

세종과학펠로우십은 한국연구재단의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중 하나로, 박사학

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젊은 과학자가 핵심 과학기술 인재로 

성장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
장수영 연구교수는 ‘유기태양전지 안정성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비휘발성 고체 첨가

제 개발’ 과제를 제안하여 향후 5년간 총 5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.

유기태양전지는 용액공정이 가능해 롤투롤 프린팅 공정을 통한 대량생산을 할 수 

있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지만,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낮은 

효율과 안정성으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

장 연구교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유기태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

비휘발성 고체 첨가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. 

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비휘발성 고체 첨가제는 유기태양전지에 널리 쓰이는 기존

의 액체 첨가제에 비해 광활성층 내 장기적으로 안정하게 존재하여 태양전지 효율 

증대 뿐만 아니라 소자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장수영 연구교수는 “비휘발성 고체 첨가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, 퀀텀닷 태

양전지 등 다양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효율 및 안정성 향상 연구에 적

용될 수 있다”며 “이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태양전지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, 

퍼스널 모빌리티 등의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패

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  


